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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10.20.(화).14:00>

창업 도전! 그 첫발을 내딛다
부산지역 ‘모두의 창업’ 2차 출범식 개최

 - 부산지역 일반·기술트랙 6,626명, 로컬트랙(동남권) 1,939명 신청, 이중 
일반·기술트랙 749명, 로컬트랙(동남권) 386명 선정

 - 10월 20일 출범식 시작으로 창업활동 본격 지원… 창업활동 자금·
멘토링·AI 솔루션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청일, 이하 부산중기청)은 

10월 20일(화) 부산지역에서 「2026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차 출범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출범식의 일환으로, 

부산지역 일반·기술트랙 출범식은 호텔농심에서, 로컬트랙 동남권(부산·

울산·경남) 출범식은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전국 동시 세리머니와 심사 총평, 선정자 소감 및 포부 발표 등이 진행되며, 

이어 트랙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사업 추진 일정과 단계별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운영기관별 보육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이번 2차 「모두의 창업」에는 부산지역에서 일반·기술트랙 6,626명, 로컬

트랙 동남권은 1,939명이 신청해 창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도전 의지를 

보였다. 이 가운데 일반·기술트랙에서는 부산지역 신청자 749명이 1라운드 

진출자로 선정됐다. 로컬트랙 동남권은 부산·울산·경남지역에 1939명이 

신청하여 총 386명이 선정됐다.

 전국적으로는 약 9만 3천 명의 신청자 가운데 총 1만 명(일반·기술트랙 

8천 명, 로컬트랙 2천 명)이 1라운드 진출자로 선정됐으며, 경쟁률은 9.3대 

1을 기록했다. 선정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은 65.3%, 비수도권 선정자는 

74.0%를 차지했다. 특히 1차 프로젝트에 이어 다시 도전한 재도전자가 전체 

선정자의 40.4%에 달해, 실패를 경험으로 삼아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창업 

도전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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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에 참여한 운영기관들은 1차에 비해 문제 정의가 구체적이고 아이디

어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수익모델과 초기 시장진입 

전략 등 구체적인 사업화 계획은 고객 검증과 비즈니스 모델 설계에 대한 

멘토링을 통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지역 일반·기술트랙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허브기관을 맡아 

선정자의 창업활동을 지원한다. 부산대학교 등 11개 멘토기관이 참여해 

선정자들의 아이디어 구체화와 사업모델 고도화 등 창업 초기 단계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로컬트랙은 글리처파트너스가 부산·울산·경남 지역 

운영기관으로서 지역 특색을 반영한 창업 아이디어의 사업화와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1라운드 진출자들은 본격적인 창업활동에 나선다. 

선정자 전원에게는 창업활동자금 200만원이 지원되며, 운영기관이 제공하는 

초기 멘토링뿐만 아니라 창업 아이디어를 빠르게 고도화할 수 있는 인공

지능(AI) 솔루션도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신청자에게도 아이디어를 보완하고 재도전

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재도전 멘토링이 제공된다. 부산지역 재도전 멘토링은 

10월 27일(화)에 운영 예정이며, 「모두의 창업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청일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이번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참여한 

부산지역 도전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업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창업에 처음 도전하는 분은 물론 다시 도전

하는 분들도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사업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역 

창업지원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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